
Chloroacetaldehyde dimethylacetal 
별명은 2 -클로로- 1 , 1 -디메톡시에탄

가장 간단한 α-염기치환 지방족 알데히드인 클로로아세트알데히드의 메탄올과의 아세탈이다.

2관능기를 지니기 때문에 광범위한 유기합성용 원료가 된다.

아세탈로 돼있기 때문에 유리의 클로로아세트알데히드보다 화학적으로 안정하며 자극성이 매우 약

해지고 취급이 쉽다.

외관은 무색내지 황색의 방향성 액체이며 융점은 - 7 3℃, 비점

1 2 8 ~ 1 3 0℃ (1013hPa), 밀도 1 . 0 9 9 ̀ ̀ ~ 1 . 1 0 3 /㎤( 2 0℃), 굴절률 1 . 4 1 5 7 ,

용해성 5 2 g / l (물, 20℃), 인화점 3 6℃. 발화점 3 6 0℃이다.

급성 독성이며 경구, Rat LD50 mg/kg, 약간의피부 및 점막 자극

성이 있으며 증기는 눈자극성이 약간 있다.

제법은 모노클로로아세트알데히드의 고농도 수용액과 메탄올을

무수염화 칼슘 등을 이용한 탈수 반응으로 제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고농도 모노클로로아세트알데히드 수요액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제법직후에 제조반응해야 하

며 공업적으로 불리하다.

또 염화비닐을 메탄올중에서 염소와 반응시켜 온도제어로 부생물의 생성을 억제하고 목적물의 생성

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1 , 1 , 2 -트리클로로에탄의 부생은 피할 수 없다.

초산비닐의 실온, 고농도 수용액에 염소를 반응시켜 디클로로에틸아세테이트로 하고 5 0 ~ 6 0℃에서

가수분해하면 정량적으로 모노클로로아세트알데히드를 얻는다.

마찬가지로 초산비닐을 메탄올중에서 염소화하여 부생물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목적 제품을 얻는

방법이 발견돼 실용화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독일의 와카헤미만이 생산하고 있으며 9 2년 생산량은 1 0 0 ~ 2 0 0톤이었다.

일본의 수입량은 1톤이었으며 9 5년에 화학심사법 신규 화학물질로 공시될 예정이며 수입량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Wacker Chmicals East Asia가수입, 공급하고 있다.

수요를 보면 전구체인 모노클로로아세트알데히드에 비해 반응성이 현저하게 작다.

알데히드기가 아세탈로 돼있어 가수분해되기 어렵고 염소원자의 반응성도 작아진다.

그러나 클로로아세트알데히드디메틸아세탈은 유리 알데히드가 강한 반응성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합성반응인 경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피부ㆍ점막 자극성이 작아진 것도 선택기준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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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보에서의 수요는 농약ㆍ의약품 원체의 합성원료와 어떤 종류의 고분자 폴리올의 개질이며

모두 개발단계에 있다.

가격은 K G당 2 5 0 0 ~ 3 0 0 0엔이다.

<화학저널 1 9 9 3 / 1 1 / 1 5 2 2 >


